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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석유화학에서 손떼라!"
현대석유화학이 9 8년 5월7일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제2 컴플렉스 준공식을 가졌다. 현대정유의

B T X공장을 동시에 준공, 현대석유화학이 아닌 현대그룹의 이름으로 준공식을 가진 것이다.

축하해줄 만한 일일 것이다. 준공식에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차관 등 정부 관

계자들이 참석했고, 이정환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도 석유화학 대표 자격으로 준공을 축하했다.

I M F를 불러온 주역들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등 정씨일가가 참석했음은 물론이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현대석유화학 대산 제2 컴플렉스는 9 6년4월부터 4 0여만평의 부지에 총 1조3 0 0 0

억원을 투자한 것이고, 에틸렌 기준 5 5만톤 N C C를 비롯 LDPE 14만톤, HDPE 8만톤, LLDPE 8만

톤, PP 20만톤 등 합성수지 5 0만톤을 생산한다. 현대정유도 벤젠과 P-X 각각 4 0만톤을 생산하는

BTX 공장을 준공했다.

현대석유화학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1 컴플렉스를 포함해 에틸렌 생산능력 1 0 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88년 석유화학산업에 뛰어들어 1 0년만에, 본격적으로 공장 건설에 들어간지 8년만에,

본격가동에 들어간지 6년만에 에틸렌 1 0 0만톤 생산체제를 갖추었으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고 현대

의 저력을 다시한번 온세상에 떨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현대는 준공식을 맞아 생산물량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수출해 9 8년 9억5 0 0 0만달러

의 외화를 벌어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장별로 제품을 특화해 품질 및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게

된 것은 물론 이미 구축한 항만, 열병합발전소 등과 연계함으로써 컴플렉스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

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자랑했다. 옳은 말이다. 현대정유도 벤젠 및 P-X 생산물량의

8 0 %이상을 미국, 중국, 대만, 동남아 등지에 수출해 9 8년에만 1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

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또 BTX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SK, LG정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는 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는 삼성과 함께 석유화학 공급과잉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1조3 0 0 0억원이라는 투자

비가 자체의 수익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부채 일색이라는 점에서 결코 축하해줄 필요성을 느끼

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대는 8 0년대말에도 1조2 0 0 0억~ 1조3 0 0 0억원을 투입해 제1 컴플렉스를

건설했고, 91~ 93년 석유화학 불황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거기에 또다시 1조2 0 0 0억원을 쏟

아부은 것이다. 초기부채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애국심」을 늘어놓고 있으나, 지금에 와 현대

의「사탕발림」에 놀아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출로 벌어들인다는 외화가 수익으로 연결되

기는커녕 부채를 갚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IMF 주범」의 꼬리표를 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거창한 준공식을 거행하면서 국민들을 희롱하는 것을 보면, 정주영 일가의 뻔뻔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하기야 현대그룹이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그 단면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현대는 2 0 0 2년까지 외자 8 5억달러를 도입하고 9개사를 그룹에서 분리하며

건설, 자동차, 전자, 중화학, 금융 및 서비스 등 5개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계열분

리, 매각 및 합작, 청산, 경영철수,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화학업종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묻고싶을 뿐이다.

정부는 은행별로「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구성, 은행별 여신이 1 0 0억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정상

기업 △조건부 회생기업 △회생불능기업으로 분류해 회생불능기업에 대해서는 9 8년6월부터 여신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5월1 0일「국민과의 T V대화」를 통해 없애야

할 기업은 6월부터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석유화학은 바로「회생불능」에 해당하고, 석유화학산업을 망치는「망나니」이기에 그 첫 대상으

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대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정주영 일가를 정리해고함은 물론 석유화학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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